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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기사 프린트

코로나19 우려에도 중국 소비경제 부글부글, 경제
회복 청신호
청명절 소황금 주 관광지 내수 꿈틀 
한 손엔 주사기, 다른 한 손에는 망치
청명절 시험대, 양회거쳐 전방위 부양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0:49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재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경제 회복을 향해 빠른 걸음을 하고 있다.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경우 코로나19 재

확산을 막으려고 외지에서 오는 인원에 대한 검역과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3월 말을 기해 유효한 중국 여권(체류비자 포함) 소지자의 입국 까지 막아놓은 상태다. 해

외 역 유입과 무증상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상가 영업 감시와 주민 생활 통제 등 코로

나19 예방 활동은 여전히 엄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중국은 또한 경제 활동 회복 작업에도 속도를 내

고 있다. 직장인들의 출근이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 때문에 도시간 통제가

다시 강화된다는 애기가 들리지만 지난 3일 낮 베이징 궈마오(国贸, 무역센터) 인근에서 만

난 회계사 왕씨는 허베이(河北)성 옌자오(燕郊)에서 출근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다고 말했

다.

출 퇴근 시간대 주요 도시 지하철도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름없이 혼잡을 빚기 시작했다.

3일 이른 아침 베이징 한국인 밀집 지역인 왕징에서 시내로 운행하는 14호선 전철은 코로

나 이전 상황과 조금도 다름없이 공나물 시루 처럼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최소한 이런 상

황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실질적으로 종식된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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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대표적 훠궈(샤브샤브) 체인인 하이디라오가 2020년 4월 5일 부터 베이징 매장
내 영업을 개시했다. 1월 25일 설 연휴 이후 두 달 보름 만이다. 차오양구 하이디라오 매장 종업원들이 분주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2020.04.06 chk@newspim.com

외식 관광 영업 등 서비스 소비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4일~6일 사흘간 청명절 소황금주

에는 중국 전국 관광지가 밀려드는 인파와 차량으로 큰 혼잡을 빚었다. 5일 안후이(安徽)성

황산을 찾은 한 관광객은 매체 인터뷰에서 새벽 4시에 와서 줄을 섰는데 8시가 넘어서야 입

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산 주식회사 관리소는 인산인해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자 예

약자 까지 포함해 입장을 금지시켰다. 황산 관리소 측은 6일 부터 2만명 까지만 입장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식 상장기업으로 최대 훠궈 체인점인 하이디라오(海底捞)는 5일부터 베이징의 점포

들에 대해 일제히 매장내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 1월 25일 '춘제(春節,음력 설)' 연휴로 문을

닫은 후 거의 두달 반 만이다. 베이징 차오양구 '신후이청(新荟城) 점' 영업 책임자는 4월 4

일 밤 웨이신 궁중하오 계정의 문자 멧시지를 통해 "마침내 5일 부터 매장내 영업을 재개하

게 됐다"고 알렸다. 외식업계에서는 하이디라오가 매장 영업을 재개한 것에 대해 먹고 마시

는 '찬인(餐饮)' 산업 영업 정상화의 매우 희망적인 시그널이라고 밝히고 있다. 

식당과 패션점 등 업소들은 중국 당국이 4일 청명절을 기해 코로나19 희생자(의료 분야 등

희생 열사와 사망자 ) 애도 행사를 치른 직후 영업 재개에 한층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하이디라오도 매장 영업 오픈 날짜를 코로나19 희생자 추도 행사를 치른 시점에 정확히

맞춘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하이디라오 외에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당

국의 눈치를 살피며 배달 영업만 해온 다른 많은 식당들도 매장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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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전국 관광지가 4월 4일~6일 청명절 연휴를 맞아 크게 붐볐다.  대부분
관광지가 개방을 한 가운데 베이징 고궁(자금성)은 아직 문을 열지 않고, 텐안먼(天安⻔, 천안문) 앞 인도 까지
만 관광객들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텐안만 일대는 최근 코로나19 우려가 여전한데다 양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경비가 삼엄하다. 특히 중국 당국은 상주 기자 비자 소지자에 대해선 텐안먼 앞 인도 진입을 불허하고 있다. 창안
제(⻓安街) 변 자전거 도로에서 잠깐 내려 사진 촬영을 하다가 공안으로 부터 강력한 제지를 받았다. 텐안먼 앞
에서는 자동차든 자전거든 일시 정차를 하지 말고 신속히 통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2020.04.06
chk@newspim.com

5일 베이징 왕푸징엔 아직 행인의 발길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의류점 선물가게 식료품 잡

화점 등 영업을 재개한 상가들이 보름전에 비해 부쩍 늘어났다. 음식점 중에는 취안쥐더와

거우부리 등 고객 밀집 우려가 높은 식당들만 일부 문을 열지 않았다. 검문 통제가 심하긴

했지만 고궁(자금성) 텐안먼 앞과 인근 중산공원 베이하이공원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북

적였다.

지난 1월 19일 설을 쇠러 갔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발이 묶인 후베이성 징저우(荆州)의 친구

천(陳)씨는 4일 전화 통화에서 4월 중순 쯤에는 베이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씨는 징저우에서는 봉쇄가 풀렸지만 베이징의 14일 격리 조치 등 때문에 상경을 미뤘다며

4월 중순 이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얘기가 들려 기차표 예매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역시 설 귀향 후 랴오닝(辽宁)성 다렌(大连)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는 중국인 친구도 "연기된

양회(전인대와 정협) 개최가 업무 정상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4월 말 이전에

는 베이징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는 14일 격리 해제와도 연관된 문제다"고 그

는 덧붙였다. 

청명절은 중국에 있어 본격적인 경제 회복 전환의 1차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

히고 있다. 세계 확산이라는 변수를 살펴야 하겠지만 중국 당국은 청명절 소황금주를 보낸

뒤 양회를 전후로 실질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뒤 전방위적인 경제 부양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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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